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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신고기준 132.7억 달러, 

도착기준 사상최초 3분기 만에 100억 달러 돌파 -

□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개황

ㅇ 2015년 3분기 누적(1.1~9.30) 외국인직접투자(FDI)는 

① 신고기준은 지난해 동기(148.2억 달러) 대비 10.5% 감소한 132.7억 달러로

2분기에 이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15년분기별누적신고액증감율(전년동기대비, %) : (1Q) △29.8 → (2Q) △14.2 → (3Q) △10.5

② 도착기준은 지난해 동기(99.2억 달러) 대비 9.0% 증가한 108.2억 달러를 

기록, 최단 시간 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15년 분기별누적도착액증감율(전년동기대비, %) : (1Q) △15.0→ (2Q) △18.9 → (3Q) 9.0

ㅇ 동 실적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최근 5년 평균액(신고

103.2억 달러, 도착 63.1억 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및 건설 

분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1～3분기누적신고(억 달러) : (‘10)72.7→(‘11)75.8→(’12)112.0→(‘13)107.5→(‘14)148.2

* 1～3분기누적도착(억 달러) : (‘10)33.9→(‘11)44.3→(’12)72.8→(‘13)65.5→(‘14)99.2

ㅇ 세부동향(1～3분기누적신고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동향

- (국가별) 미국(29.8억 달러, 4.0%), 중동(13.4억 달러, 1,488.5%), EU(18.0억 달러, △69.6%),

일본(12.0억달러, △27.0%), 중국(15.3억달러, 48.1%)

- (유형별) 그린필드형(85.6억달러, 12.9%), 인수합병형(47.1억달러, △34.9%)

- (업종별) 서비스업(89.0억달러, 3.5%), 제조업(29.5억달러, △51.3%), 건설등(14.2억달러, 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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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① (도착기준 100억달러 달성) 9.30일 기준 도착 10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단기간 내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최근 5년 도착 100억달러 달성일 : (‘11, ‘13)미달성, (’12)12.20일, (‘14)10.15일, (‘15)9.30일

- 최근 상승추세인 투자계획(신고기준)이 실제 투자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이행 과정에

서의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된 결과로 평가된다.

*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 규제개혁장관회의(‘15.5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활동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 중

② (중국 투자급증) 중국은 이번 3분기에만 11.4억 달러가 유입되어 지난해

동기 대비 48.1% 증가한 15.3억 달러(1～3분기누적)를 기록하였다.

- 이는 ‘14년 연간 신고액인 11.9억 달러를 상회한 실적이며, 한중 자

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로 사상최대 투자유치 실적이 기대된다.

③ (서비스 및 건설분야 투자 증가) 서비스업(89.0억 달러, 3.5%), 건설 등

(14.2억 달러, 812.2%)의 투자는 증가하였고, 제조업(29.5억 달러, △51.3%)

투자는 감소하였다.(1～3분기 누적 기준)

- 제조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51.3% 감소한 29.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해 대형 인수합병형 투자(2건, 총 38.3억달러규모)로 인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다만, 분기별로는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

주요 투자 사례로는 에스케이(SK)와 사우디 사빅(SABIC)간 합작 투자(석

유화학) 및 A사(전자커넥터), B사(반도체기계), C사(2차전지분리막) 등의 투자가 있다.

* ‘15년 제조업 분야 분기별 신고액 추이(억 달러) : (1Q) 3.9 → (2Q)7.1 → (3Q)18.5

- 서비스업은 8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주요 사례로는 중국 안방

보험사의 국내 동양생명 인수,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의 D사 인수가

있다.

* 최근 5년간 3분기 누적(1.1~9.30) 금융·보험업 신고액 추이(억 달러) : (‘11) 8.9

→ (‘12) 17.9 → (‘13) 21.8 → (‘14) 13.6 → (‘15)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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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전망 및 4분기 활동 계획

ㅇ (전망)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과거 통계분석*, 최근 회복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 최근 5년(‘10~’14년) 4분기(10.1~12.31) 평균 실적 : 신고 49.9억 달러, 도착 26.2억 달러

ㅇ (향후 계획) 4분기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상 

최초로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신고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① 국내 : 2015년 외국인 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 2015) 개최

- 국내에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에서 ‘2015년 외국인 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 2015)’을 개최

한다. 이번 행사에는 ‘FTA 플랫폼을 활용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 기반조성’을 주제로 해외 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언론 등 약 1,000여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및 포럼, 산업시찰,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② 해외 : 일본, 호주·뉴질랜드, 유럽 투자유치활동 전개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경제교류대전’이 10월 6일부터 7일

까지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개최된다. 무역·투자·창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 증대를 위한 행사가 개최되며, 200

여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성장산업 분야 한국 투자설명회

(반도체, 로봇, 의료 등), 투자가 라운드테이블(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

투자 상담회 등이 열린다.

- 이 밖에도 10월 1일 호주 시드니, 10월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의 저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며, 10월 

중순에는 영국, 프랑스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체제’ 대비를 위

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 044-203-4080), 장민재 사무관(☎ 044-203-4089)에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